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지난4월1일부터정정
광고에관한운영지침을개정, 정정광고명령부과대상은
확대하고그문안은완화하여시행한다고밝혔다. 
공정위는소비자의오인성과기만적효과를적극제거하
기위해제정, 시행해온정정광고명령에관한운영지침이
소비자오인성을치유하는데에한계가있고, 지나치게엄
격한적용이정정광고활성화를미흡하게해이같은개정
을하게되었다고밝혔다. 

개정된내용은크게두가지이다.
첫째로정정광고명령부과대상이확대되었다. 
정정광고부과기준점수를하향조정하여광고표현의부

당성정도, 광고비용및횟수, 광고기간, 지역적확산의정도
등의요소를가중한점수가5 1점이상인경우정정광고를
명한다. 개정전에는7 1점이상인경우정정광고의대상이
되었다.

두번째로는정정광고의문안을완화하였다.
기존의문안에서는″O년O월O일공정거래위원회에의
하여부당광고로결정되었습니다″라는내용을포함해야
하기에법위반사실공표명령과사실상다를바가없어사업
자에게큰부담이었으나개정안에서는″수정합니다″라는
완화된문안을적용해사업자의부담을최소화한다는방침
이다. 정리·이수지

정정광고명령의활성화방안
부과대상은확대, 정정문안은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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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부과대상 해당요소를가중한점수7 1점이상 해당요소를가중한점수5 1점 이상

정정광고문안예시

저희O O제품의연료절감효과는5 %이며,

1 0 % 이상 연료절감 효과가 있다는 종전

의 광고는O년O월O일공정위에의하여

부당광고로결정되었습니다. 

저희 O O제품의 연료절감효과가 1 0 %

라는종전광고는5 %로 수정합니다. 


